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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는 
두 번째 현장소통의 장이 열린다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주재하는 두 번째 토크콘서트 양양에서 개최
-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해양레저 종사자, 관광객 등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촌·연안 관광을 통한 관계인구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월 13일(수) 양양 죽도해변에 위치한 웨이브웍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민생 개혁 협의체(TF) 제1호 과제로 ‘어촌소멸

위기 극복’을 지정하고, 어촌·연안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토크콘서트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첫 번째 권역별 토크콘서트는 지난 2월 28일(수) 남해권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귀어귀촌인, 귀어귀촌희망자, 어촌주민 등과 함께 귀어귀촌 활성화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시 현장에서는 주거, 일자리 등 유인책

마련, 지원정책이나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조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계획’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찾고 싶은 연어톡’은 동해권을 대상으로 한 두 번째 현장소통

행보로서, 해양 레저 종사자, 어촌주민,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참석자들과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

민간투자 확대, 해양문화 확산을 통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한편, 세 번째 토크콘서트는 서해권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생산, 가공, 유통,

관광을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화 확산을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풍요롭고 활기찬 어촌·연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찾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첫걸음”이라며 “이번 토크콘서트에서

논의될 내용을 바탕으로 국민들께서 어촌과 연안의 다채로운 모습을 충분히

느끼고 즐길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 중인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공사 현장도 점검한다. 강 장관은 관련 공사가 육상에서

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빙기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한국의 해양레저관광명소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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